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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집단따돌림은 한 명 이상의 사람이 그가 속한 집단

에 있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소외시켜 역할 수행

을 방해하거나 인격 으로 무시하고 음해하는 언어 , 

신체 인 행 이다(Olweus, 1994). 측정 도구  

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 학생의 약 7-17%까지 

피해 경험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고 따돌림의 방법이나 

내용도 다양화, 난폭화 되고 있어 집단따돌림의 심각성

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Kim, Leventhal, Koh, 

Hubbard, & Boyce, 2006; Park & Koh, 2005).  

학교는 학생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심리, 사회, 

인지 여러 측면에서 요한 향을 주는 곳으로 학교

에서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은 이 시기에 큰 기로 

작용하여 자아정체감 발달, 래와의 사회화 과정 등 

발달 과업 성취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후 성인기에까지 

정신․신체건강, 사회 응 등에 부정  향을 주게 

된다(Allison, Roeger, & Reinfeld-Kirkman, 2009). 

집단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들의 수치심, 두려움, 자아 

존 감 하, 우울, 불안, 학업 하, 신체화 증상 경

험 등의 다양한 문제들은 사회 으로도 큰 이슈가 되

고 있다(Nansel, Craig, Overpeck, Saluja, & Ruan, 

2004). 그러므로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피해

자들의 정  응 문제는 한 개인의 일생 반에 걸

쳐 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집단따돌림 피해

자의 학교 응은 문제가 생긴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

하고 극복하여 추후 응을 극 화한다는 에서 반드

시 재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따돌림 피해라는 문제와 기를 경험한 학생들

은 이 문제를 어떻게 조 하고 극복하는가에 따라 

와 같은 여러 문제 행동들을 보일 수도 있고, 정 으

로 이겨내어 성숙된 발달 과정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의 학교 응을 도울 수 

있는 보호요인들을 악하여 이 보호요인들을 심으

로 집단따돌림이라는 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상황을 조 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는 개인 특

성인 내 요인과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외 요인이 

있다(Mandleco & Peery, 2000). 표 인 개인 보

호요소로 연구되어 온 것은  자아존 감(Jung &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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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처 능력(Choi, 2013), 인 계 기술(Cheon, 

2010) 등이 있는데 극복력(resilience)은 이들을 포

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개인이 기나 역경을 극복하여 

기 이 의 응 수 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정

인 심리 사회  능력을 말한다(Masten, 2004). 

Kim(2002)은 극복력을 가진 아동은 어려운 상황에서

도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능력에 해 정 으로 이

해하고, 자신감과 낙천성을 가지고 있으며, 당면한 문

제를 책임감있고 계획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해결하며, 

자원을 동원하는데 주 하지 않고, 자율 이고 극

으로 어려움에 처하며, 가족 계를 정 으로 인지

하고, 사교 이고 친 한 인 계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설명하 다. 극복력이 높은 아동은 자신과 상황에 

한 이해, 처 양상, 인 계에서 능력을 가지고 

본인이 가진 강 을 통하여 기 상황에도 잘 응하

게 되고 나아가 기상황 이 의 수 보다 더 나은 

응 양상을 보일 수 있다(Masten, 2004). 

내  요인 외에 집단따돌림과 같은 기상황에 보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외  보호 요인으로는 가족기

능, 가족지지, 양육행동, 학교환경, 친구 계, 교사

계 등이 연구되어 왔다(Kim et al., 2010; Yoo, 

Lee, & Lee, 2013). 이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반  심리사회  성장발달에 지속 으로 향을 미

치는 요한 환경 요인이다(Kim et al., 2010). 부모

의 애정과 공감 인 정  양육행동은 인간이 성장하

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견디고 극복하

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독립 이고 안

정 인 응 능력을 키우는데 직·간 으로 작용하게 

된다(Kim & Jung, 2012). 

교사와 친구들의 향도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에 

 다른 요한 외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집단따돌

림에 한 교사들의 태도는 체 학생들에게 반 되어 

집단따돌림 발생 역동과 반  과정에 향을 미치게 

된다(Bayraktar, 2012). 한 친구 계는 집단따돌

림의 원인, 방 등 집단따돌림의 요한 련 요인으

로 연구되어온 변수로 안정감이나 친 감이 높고 도움

을 주는 정  친구 계나 지지는 학교에서의 어려

움을 극복하고 응하도록 하는 보호요인으로 요하

게 작용 할 수 있다(Kwon, 2014). 

집단따돌림은 등학교 때부터 증가하여 학교 때 

정 을 이루고 고등학교 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Yoon, 2007) 학생 상의 집단따돌림에 한 

향과 재에 한 심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 피해자들을 

상으로 학교 응에 내  보호요인인 극복력과 외  보

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양육행동, 친구 계, 교

사의 따돌림 련 태도의 향 정도를 악하고자 한

다. 이는 집단따돌림 피해자가 따돌림 이 의 상태의 

정  응 상태를 보일 수 있도록 향을  수 있

는 내·외  보호요인을 포 으로 분석하여 향있는 

보호요인을 심으로 효과 인 재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 목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 응 련 

보호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 인 목

을 가진다.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 응, 극복력, 지각된 양

육행동과 친구 계, 교사의 따돌림 태도의 정도를 

악한다.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 응에 따른 일반  특성, 

극복력, 양육행동, 친구 계, 교사의 따돌림  태도와

의 상 계를 악한다.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 응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악한다.

Ⅱ. 연구 내용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자의 극복력, 양육

행동, 친구 계, 교사의 따돌림 련 태도를 심으로 

학교 응과 련된 보호요인을 분석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 상 

연구자가 임의 표출한 서울 지역 소재의 1개의 학

교 각 학년 9개 반 총 27개 반의 학생 862명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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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 다. 불완 하게 설문지를 작성한 37명을 

제외한 825명(95.7%)  Seo (2008)의 래 괴롭

힘 참여자 역할 설문지에서 피해자로 분류된 114명

(13.8%)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3. 연구 도구 

1) 집단따돌림에서 역할

집단따돌림에서의 역할은 Seo(2008)의 래괴롭힘 

참여자 역할 질문지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Salmivalli, 

Lagerspetz, Bjӧrkqvist, Ӧsterman과 Kaukiainen 

(1996)의 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를 기반

으로 개발된 것으로 집단따돌림에서 참여 역할을 가해

자, 피해자, 가해동조자, 방 자, 피해아 방어자의 5개

로 나 어 구분하는 도구이다. 가해  피해자의 역 

문항은 7문항으로 ‘  없다’에서 ‘11회 이상’까지의 

0-4  척도로 총합의 수가 높을수록 가해  피해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해동조자, 방 자, 피해

아 방어자의 각 5문항은 ‘  그 지 않다’에서 ‘항상 

그 다’까지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

수록 방 , 가해자 동조, 피해자 방어 행동이 많은 것

을 의미한다. 참여자 역할의 수는 표 화하여(평균

=0, 표 편차=1) 각 역할의 표 화 수가 평균보다 

높고 어떤 다른 역할의 수보다 높을 때 특정 역할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의 피해자 역할에 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4이었다. 

2) 학교 응

학교 응은 학교생활 응, 학교친구 응, 학교수

업 응, 학교환경 응, 학교교사 응으로 구성된 

Kim (200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총 41개 문항으로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의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합의 

수가 높을수록 학교 응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3이었다.

3) 극복력

극복력 측정은 개인내  특성, 처양상 특성, 인

계 특성의 하부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Kim (2002)

의 만성질환아의 극복력 측정도구를 일반 청소년들 

상으로 수정한 Lee (2003)의 도구를 사용하 다. 각 

문항은 ‘매우 그 다(4 ), 그 다(3 ), 그 지 않다

(2 ), 매우 그 다(1 )’의 4  척도이며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

하고 Lee (200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3이었다.

4) 양육행동 

상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해 Park (1995)의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 척도’를 

Jung (2001)이 수정 보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온정

-수용 , 거부-제재 , 허용-방임 의 세 가지 하 척

도로 각각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

정-수용  양육 행동은 자녀에 한 애정 표 , 온정  

태도, 수용, 존 , 이해, 정  평가, 심과 참여  

경험의 공유, 화와 설명, 자녀의 잠재력에 한 신뢰

와 지원, 지도의 합리성, 그리고 자율성  독립성 장

려 등의 부모 행동이 포함된다. 거부-제재  양육 행동

은 자녀에 한 불만, 부정  평가 는 비난, 부정  

감정 표 , 이고 감정 인 훈육, 무시와 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 그리고 침해  개입 등의 행 들

을 말한다. 허용-방임  양육 행동은 자녀의 요구를 과

다하게 수용해 주는 익애, 굴복형 허용과 무책임, 무

심형 방임의 행동들이 포함된다. ‘아주 다르다’ 1 에서 

‘아주 비슷하다’ 4 의 4  척도로 되어 있으며, 수

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행동에 해 각 문항이 측정

하는 양육 행동과 비슷하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Jung (2001)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하

부요인 별로 .70∼.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7

∼.91이었다. 

5) 따돌림에 한 교사의 태도

교사가 따돌림에 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처하는

지는 학생들이 평가하는 도구로 Lee (2003)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다. 총 7문항으로 ‘아주 다르다’ 1 에

서 ‘아주 비슷하다’ 4 의 4  척도로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따돌림에 극 으로 처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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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구 계

Kim (1992)이 개발한 인 계 검사  친구부분

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Jun (2003)이 학생의 상황

과 이해수 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 지각하

고 있는 친한 친구와의 정  계와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 약간 그 다(2 ), 보통이다(3 ), 

상당히 그 다(4 ), 항상 그 다(5 )’의 5  척도이

다. 수가 높을수록 친구 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Jun (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7)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도구 마지막에 포함시

켜 조사하 다. 학년, 성별, 부모나이, 부모의 교육정

도, 가족구조, 성 과 경제 상태를 자가보고식으로 기

입하도록 하 다. 성 과 경제 상태는 상, , 하로 나

어 본인이 인지한 성 과 경제 상태를 기입하도록 

하 다. 

4. 자료 수집 방법 

연구진행  본 연구의 연구계획에 해 소속 학의 

연구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SSWUIRB 

2012-020). 서울시 소재 일개 학교를 방문하여 먼

 학교장에게 연구의 목 과 의의, 진행과정에 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한 조를 구한 후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아침 자습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각 학년 당 9개 반, 총 

27개 반을 상의 862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시작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 과 진행 차, 

설문 참여의 자유, 익명성 보장 등에 해 설명한 후 

설문 참여에 한 동의서를 받은 후 학생들에게 직  

설문을 작성 하도록 하 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원

은 2인으로 모두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서, 연구실시 에 설문지의 내용을 본 연구자와 함께 

검토하여 숙지하도록 하 으며 의사소통 기술에 해 

교육을 받았다. 본 조사 실시  설문 진행시 필요한 

의사 진행과 배부  수거 방법에 해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 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질

문에 해 같은 답을 할 수 있도록 비하 다. 설

문조사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

고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

요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PASW software (version 19,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자료를 통계 분석하 다. 상

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고 주요 

변수의 수는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학교

응과 각 보호요인과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으며, 학교 응에 향을 주는 

보호요인을 분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  사항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 지역 소재의 1개의 학교 

862명  집단따돌림 참여자 역할 설문지에서 피해자

로 분류된 총 114명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44명

(38.6%), 2학년 40명(35.1%), 3학년 30명(26.3%)

으로 비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성별은 여학생

이 62명(54.4%)으로 남학생이 52명(45.6%)보다 많

았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106명(93.0%)으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상자의 아버지의 연령분포

는 39∼59세로 평균 46.22±3.43이었고 아버지의 학

력은 학졸업이상이 91명(79.8%)으로 가장 많았으

며 어머니의 연령분포는 38∼56세로 평균 44.13±3.23 

세이었고 어머니의 학력도 학졸업이상이 73명(64.0%)

으로 가장 많았다. 인식된 학업성취정도는 보통이 51

명(44.7%)이고 높다가 39명(34.2%)의 순이었고 인

식된 경제정도는 보통이 85명(74.6%)이고 낮다가 15

명(13.2%)이었다(Table 1).

2. 극복력, 양육행동, 친구 계, 교사태도 수

연구 상자의 학교 응 수는 평균 107.8±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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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4)

Variable Categories N(%) Mean(yr)±SD Range(yr)

Grade First

Second

Third

   44(38.6)

   40(35.1)

   30(26.3)

Gender Male

Female

   52(45.6)

   62(54.4) 

   

Age of father   46.22±3.43 39-59

Age of mother   44.13±3.23 38-56

Fa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College or more

     2(1.8)

21(18.4)

91(79.8)

 

Mo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College or more

    2( 1.8)

   39(34.2)

   73(64.0)

      

Family structure Extended

Nuclear

    8( 7.0)

  106(93.0)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Low

Middle

High

   24(21.1)

   51(44.7)

   39(34.2)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

Middle

High

   15(13.2)

   85(74.6)

   14(12.2)

Table 2. Resilience, Parenting Behavior, School Life Score of Participants                                (N=114)

Variable Mean±SD Range

School adjustment 107.75±18.74 15-156

Resilience 85.42±20.82 48-130

Parenting

   Warmth- acceptance

   Rejection-restriction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24.80±6.05

25.80±5.39

22.60±5.74

10-40

10-40

10-37

Relationship of friends  44.54±10.12 14-68

Teacher’s attitude toward bullying 18.80±4.40  3-28

으로 최  15 에서 최고 156 으로 나타났고 극복

력은 평균 85.42±20.82 으로 48 에서 130 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온정-수용이 평균 

24.80±6.05, 거부-제재는 평균 25.80±5.39, 허용-

방임은 평균 22.60±5.74로 나타났고 친구와의 계는 

평균 44.54±10.12 으로 14 에서 68 의 분포를 

보 고, 교사의 집단따돌림 한 태도는 평균 18.80± 

4.40 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교 응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즉 학년(F=.597, p=.552), 

성별(t=.165, p=.990), 아버지의 학력(F=.823, p=.480), 

어머니 학력(F=.399, p=.649), 가족 구조(t=.254, 

p=.804), 인지된 성 (F=.332, p=.718), 인지된 경제

상태(F=.410, p=.612) 모두 학교 응과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4. 주요변수와 학교 응과의 상 계

연구 상자의 학교 응과 부모의 나이와는 유의한 

상 계가 없었으며, 극복력은 유의하게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55, p<.01). 학교

응과 부모양육행동과의 상 계는 허용-방임을 제외

하고 온정-수용(r=.482, p<.01)에서 양의 상 계

가 나타났으며 거부-제재(r=-.213, p<.01)에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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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14)

Variable Categories Mean(yr)±SD t or F p

Grade First

Second

Third

106.95±24.78

106.64±18.71

112.00±11.10

.597 .552

Gender Male

Female

107.34±18.45

107.92±1940

 .165 .990

Fa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College or more

 99.33±33.65

105.45±17.59

109.22±18.25

.823 .480

Mo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College or more

 99.33±33.65

107.40±21.38

108.64±16.87

.399 .649

Family structure Extended

Nuclear

108.71±15.40

107.58±19.35 

.254 .804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Low

Middle

High

103.90±18.36

105.67±22.61

108.33±18.54

.332 .718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

Middle

High

103.37±17.05

108.49±18.49

106.56±22.14

.410 .612

*p<.05, **p<.01

Table 4. The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Age of 

father

Age of 

mother
Resilience

Parenting
Relationship 

of friends

Teacher’s 
attitude 
toward 
bullying

Warmth- 

acceptance

Rejection-

restriction 

Permissiveness

-nonintervention

School 

Adjustment

.180

(.070)

.018

(.238)

.355**

(.001)

.482***

(<.001)

-.213*

(.023)

-.151

(.079)

.138

(.199)

.381***

(<.001)

Table 5. Related Protective Factors of School Adjustment                                             (N=114)

Variable B SE β t p

Resilience

Parenting

   Warmth-acceptance

   Rejection-restriction 

Teacher’s attitude toward bullying

   .384

   .286

  -.553

   .181

   .265

   .076

   .338

   .068

    .247

    .302 

   -.164

    .285

.364

.315

-.189

2.657

   .022*

   .000***

   .133

   .006**

F=6.215     p<.001 

R
2
 = .40    Adj R-sq= .37   

*p<.05, **p<.01, ***p<.001

의 상 계가 나타났다. 학교 응과 친구와의 계에

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교사의 집단따돌

림에 한 태도(r=.381, p<.01)는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학교 응과 련된 보호요인 분석

학교 응 총 과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

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극복력(β=.247, p=.022), 부모 양육행동의 온정-수

용(β=.302, p=.000), 교사의 집단따돌림에 한 태

도(β=.285, p=.006)가 37%의 설명력으로 학교

응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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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 응과 상

계가 있는 보효요인으로는 극복력, 양육행동 에서

는 온정-수용 양육행동, 거부-제재 양육행동, 교사의 

집단따돌림에 한 태도 다. 한 상 계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를 통제한 다  회귀 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제외한 극복력, 온정

-수용 양육행동, 교사의 집단따돌림이 련된 보호요인

으로 나타났다. 

극복력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 이 의 응 수

으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으로 개인의 감정을 조 하고 

정 이고 친근한 인 계 능력을 발 하여 지지

계를 형성하며 극 이고 활동 으로 처하는 역동

 역량이다(Masten, 2004). 따라서 극복력이 높은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트 스 상황에 노출되어도 향을 많이 받

지 않고 정 인 처를 할 수 있게 되어(Masten, 

2004) 집단따돌림이라는 스트 스나 기 상황에서도 

효과 으로 처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극복

력이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 응에 요한 련 보

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극복력이 학교 응의 유의

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난 기존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Lee & Choi, 2007).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극복력은 학교에서 경험하는 부정 인 사건들을 객

이고 정 으로 해석, 이해하게 하고 자신의 역할과 

상황에 따라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는 응기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학교 응을 높일 수 있다(Lee & 

Choi, 2007). 그러므로 집단따돌림 피해자가 집단따

돌림이라는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정상 인 학교

생활을 유지하는 데 극복력은 요한 보호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 으로 본 연구 상인 집단 

따돌림 피해자의 극복력 수는 평균 85.4 으로 일반

청소년을 상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한 Lee (2003) 

연구의 93.9 보다 낮았다. 이는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경우 일반 학생들보다 극복력이 낮다는 기존의 연구와

도 일치한다(Jung & Kim, 2013). 자신에 한 

정 인 이해, 문제 처방법이나 인 계 능력 등이 

부족한 극복력의 문제는 집단따돌림의 원인으로도 나

타나(Jung & Kim, 2013) 집단따돌림 피해자에게 

극복력 부족의 문제는 피해자 이해나 재 시에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집단따돌림 피해

자에게 학교 응에 요한 개인의 보호요인인 극복력

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의 극복력

을 증진시키는 재와 로그램을 제공하여 집단따돌

림 피해자의 학교 응을 돕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

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반  성장 발달에 

 향을 미친다. 특히 래와의 계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성, 동성, 자발성, 독립성, 책임감 형성

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Kim & Jung, 2012). 본 연구 상인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다르게 부모에 한 의존과 동일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감을 획득해야 하고 친구와의 

계가 더욱 요해지는 시기이지만, 여 히 부모와의 안

정된 계를 유지하며 부모로부터 지속 인 지원을 받

는 것이 도움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Jang, 2002).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이 집단따돌림 피해자

의 학교 응에 여 히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 회귀분석 결과 양육행동  

애정-수용의 정 인 양육행동만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애정-수용의 양육행동이 요인  회귀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 학교 응에 가장 큰 련 요인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정 인 양육 행동이 학교 응에 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와 같은 결과이다(Kim, 2008). 부

모의 안정 이고 애정 인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자신

감과 안정 인 태도를 가지게 하고 성취 이고 심리

으로 건강한 자녀를 만들어 학교생활을 잘하게 한다. 

한 안정 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부 응 행동을 막아

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여 학교 응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Kim & Jung, 2012). 그러므로 추후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의 학교 응을 재 개발 시에는 

반드시 부모 상의 올바른 양육행동, 정  양육행동

을 강화하고 강조하는 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에서의 래와 교사와 

역할은 그 과정과 추후 응에까지 그 심에 있다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집단따돌림 지도 시에 교사들의 태

도는 무엇보다 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결과

와 같이(Bayraktar, 2012) 교사들의 따돌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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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학교 응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집단따돌림 가담학생과 상황에 올바른 태도

를 가지고 단호하게 극 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는 이

미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해결뿐 아니라 학  분 기 

체까지 향을 미쳐 각 학생들의 기존 집단따돌림 

역할이 정 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 추후 집단따돌

림 방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교사들의 집

단따돌림에 한 무 심이나 방치 등의 태도는 가해 

행동에 제재가 없어 가해행동을 강화하게 되고 피해학

생들과 방  학생들에게까지 집단따돌림에 한 무력

감, 망감을 심어주게 되어 집단따돌림을  더 지

속, 악화시키게 된다(Bayraktar, 2012). 이와 같이  

집단따돌림의 재시 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들의 태

도와 지도는 집단따돌림의 해결과 피해자 응에도 

직․간 인 항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러므로 교사들에게 학 에서 집단따돌림이 발생하 을 

때 극 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문 인 교육과 

지원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 까지 교사들

을 한 지원은 교사들의 시간부족과 사후 처리에만 

을 둔 단편 , 비 문화된 매뉴얼과 문 지지 체

계의 부족 등이 지 되어 왔다(Kim, 2013; Lee, 

Im, Lee, & Oh, 2009). 교사들이 학생 체에 효과

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따돌림 발생 후 

학생들의 학교 응에 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

담 등의 교사 역량을 키우고, 문가 자원 연계, 업무 

시간 조정 등 다각도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친구들과의 계는 집단따돌림 피

해자의 학교 응에 보효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일

반 청소년을 상으로 학교 응을 조사한 선행 연구와

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Lim & Lee, 2007). 이것

은 연구 상자들이 집단따돌림 피해자로 친구와의 

계망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친구에게 받는 지지

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생긴 결과라고 사료된다. 실제 

본 연구에서 친구 계 수는 44.54로 같은 도구로 일

반 청소년의 친구 계를 측정한 Lee (2003)의 48.53 

보다 낮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친구 계는 사회  압

력 는 지지로 작용하여 심리사회  발달과 응에 

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Kwon, 2004) 집단따돌림

의 반  과정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친구 계를 질 으로나 양 으로 잘 맺을 수 

있도록 래지지 로그램, 사회기술 증진 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극복력, 양육행동, 

교우 계, 교사들의 집단따돌림에 한 태도를 분석하

여 이들의 학교 응과 련된 보호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다 회귀분석 결과 개인의 극복력과 부모의 양

육행동, 교사의 집단따돌림에 한 태도가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효과 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진다. 임의 표출

한 일개 학교 상의 연구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으며, 횡단  연구 설계로 각 변수간의 

향이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 상자의 성

격이나 정신 , 신체  건강상태 등 본 연구에서 통제

하지 않은 변수들로 인해 생기는 잠재 인 오류가 있

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재  

심각해져가고 있는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문제  의 

하나인 학교 응과 련된 보호요인을 악하여, 향후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 응을 한 재 개발의 기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극복력

과 부모의 정 인 양육행동, 교사의 태도가 요한 

변수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

응을 돕기 해 극복력을 높이고 부모의 정 인 

양육행동을 격려하고 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교사들이 집단따돌림에 해 극 인 태도

를 가지고 재할 수 있도록 교육 , 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재 로그램을 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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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Adjustment of 

Victims in School Bullying*

Kim, Dong Hee (Associate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adjustment of victims in school bullying.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14 victims 

among 825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asurements were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on 

resilience, and the Childrearing Behavior Questionnaire, measurements of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attitude of teachers toward bullying. Descriptive,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Result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school adjustment of victims and resilience (r=.355, p<.01), warmth-acceptance 

parenting behavior (r=.482, p<.01), rejection-restriction parenting behavior (r=-.213, 

p<.01), and teacher’s attitude toward bullying (r=.381, p<.01).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 of school adjustment with resilience (β

=0.247, p<.05), warmth-acceptance parenting behavior (β=0.302, p<.001), and teacher’s 

attitude toward bullying (β=0.285, p<.01). Conclusion: Comprehensive interventions 

designed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students, improve warmth-acceptance parenting 

behaviors and teacher’s attitude toward bullying may be helpful in promoting school 

adjustment of victims.

Key words : Bullying, Victimization, Adjustment, Protectiv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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